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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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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낭만적인 음악회 나들이

- 6.4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 <축제와 춤> -

인천광역시는 온 가족이 함께 낭만이 있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가 6월 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인천시향의 정한결 부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축제와 춤>이다. 

다양한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름의 초입, 클래식 축제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음악회는 보헤미아의 민요와 민속 춤곡이 담겨있는 드보르작의 사육제 

서곡으로 시작된다. 

빙판의 여제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 음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생상스의 

대표적인 교향시 죽음의 무도,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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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브레슬라우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감사하며 브람스가 작곡한 

대학축전 서곡이다. 당시 학생들의 노래를 인용해 활기찬 선율을 만들어 

냈으며, 오늘날까지 즐겨 연주되고 있다. 

이날의 협주곡은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2019년 헝가리에서 열린 다비드 포퍼 국제첼로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백승연이 협연한다. 

첼로의 풍부한 표현력과 관현악의 조화가 요구되는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정한결 지휘자, 인천시향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낼 것이다.

정한결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는 “온 가족이 함께 음악을 듣고 

감상을 나누며 더 돈독해진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축제와 춤>은 R석 1만원, S석 7천원으로 

예매가 가능하다.(8세 이상 관람가)

문의)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인천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축제와 춤>

 □ 일    시 : 2022년 6월 4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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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사진

포스터 이미지 정한결 부지휘자

첼로 백승연 인천시립교향악단


